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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RNAi 기반 유전자 검색체계를 이용한 세포 이동 조절 유전자 발견

Ø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석경호 교수팀 (한국뇌연구원 이신

려 박사 공동 제1저자)은 RNA 간섭 (RNAi) 기반 대규모 유

전자 검색체계를 개발 유전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기능적

으로 선별하여 91개 세포 이동 조절 관련 유전자를 발견함

Ø 10개씩의 후보 유전자 집단의 개별적인 knockdown 또는

cDNA 과발현 실험을 통해 이들 세포 이동 조절 유전자 대

부분이 PI3K/PTEN/AKT 경로 및 FOXO1과 p70S6K1 같은

이들 경로의 하위 신호전달자에 크게 의존함을 확인함

Ø 이번 연구는 세포 이동 조절 유전자를 신속하고 비용 효율

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하고, 세포 이동의 여러 조절 유전자

에 대한 융합의 지점으로 PI3K/PTEN/AKT 경로의 중요성을

강조함
▲ 세포 이동 조절 유전자의 RNAi 기반 선별법의 실험 개요

NATURE COMMUNICATIONS, DOI: 10.1038/ncomms6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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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세포토닌 시스템에 의해 조절되는 가려움증 신호 전달

Ø 미국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 의대 Zhou-Feng Chen 연구팀은 세포토닌 (5-HT) 투

여를 통해 쥐의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면 가려운 감각이 증가하고, 반면에 쥐 뇌간에

서 5-HT 나 세포토닌 신경세포를 결핍시키면 현저히 감소된 긁는 행동이 나타남을

확인함

Ø Gastrin Releasing Peptide (GRP) 의존적 긁는 행동을 촉진시키는 핵심 수용체로 5-

HT1A를 규명하였고, 5-HT1A 및 GRP 수용체 (GRPR)의 공동활성화가 역치하 자극,

GRP 유도 Ca2+ transient 및 GRPR+ 뉴런의 활동 전위 발화를 증가시킴을 확인함

Ø 이번 연구결과는 하향성 5-HT 시스템이 가려움증을 증대시키기 위해 5-HT1A 매개

GRP-GRPR 신호전달을 증가시키고, 5-HT1A 및 GRPR 사이의 crosstalk의 파괴가

유용한 가려움 방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

Neuron, DOI: http://dx.doi.org/10.1016/j.neuron.2014.10.003

▲ 가려움과 긁음의 악순환
가려움은 사소한 통증을 유발하고 이 통
증은 뇌에서 세포토닌 분비를 촉진시킴. 
그러나 세로토닌은 뇌에 가려움 신호를
전달하는 신경 세포의 수용체와 반응하
여 가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게 됨
사진 출처: www.sciencedail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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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뇌연구원-네덜란드 신경과학硏 뇌은행 MOU
뇌질환 조기 진단·치료 기대

Ø 한국뇌연구원은 유럽의 뇌은행 구축 성공사례로 알려진 네덜란드 한

림원 산하의 신경과학연구소 뇌은행 (Brain Bank)과 3일 공동연구 및

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 (MOU)를 체결함

Ø 뇌은행은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을 앓는 환자들과 정상인으로부터 사

후 기증을 받은 뇌를 보관하고 인류 최후의 과학숙제라고 알려진 뇌지

도 (Brain Mapping) 작성을 통한 뇌기능 규명 및 뇌 질환 극복을 위한

연구 수행을 위해 뇌 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며, 현

재 미국, 유럽, 일본, 브라질 등 주요 선진국은 뇌연구 경쟁력 강화를

위해 국가 차원의 뇌은행을 운영 중임

Ø 서유헌 한국뇌연구원 원장은 ＂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한국뇌연구

원의 뇌은행이 성공적으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＂며

＂외국과 다른 한국인 특이적 뇌지도 작성을 위한 기반이 수립되고 뇌

질환의 발병 원인 규명이 가능해짐으로써 뇌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

·치료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＂고 함

출처: 경북일보

▲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빌렘
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배석한 가운데
서유헌 한국뇌연구원장과 잉게 휘팅가 네덜란드
신경과학연구소장이 '한-네덜란드 뇌은행 협력
양해각서(MOU)'를 체결함
사진출처: 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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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한국,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부상
톰슨로이터 보고서 "70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구축”

Ø 한국이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

Ø 세계적으로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톰슨로이터의 지적재산 및 과학 사업부 (IP&Science)

는 3일 '바이오시밀러: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세계적 관점– 2014년 기회, 문제점, 주요 전략'을 발표. 보고서에 따르면, 현재 700개

의 바이오시밀러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이미 승인을 받았고, 245곳의 바이오 의약품 기업과 연구소들이

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거나 또는 전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함

Ø 향후 10년 이내에 특허만료가 예상되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고려할 때,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 (미화

약1000억 달러) 매출의 약 1/4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

Ø 보고서는 ＂한국은 바이오 의약품 업계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, 인도는 바이오시밀러가 경제 및

치료 의학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될 것＂으로 예상함 출처: 약사공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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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암젠·사노피·오노 단백질연구 제휴
GPCR 입체구조 규명 국제 연구조직 'GPCR 컨소시엄' 설립

美·中 연구기관도 참여

Ø 미국 생명공학회사 암젠과 프랑스 사노피, 일본 오노가 단백질연구로 제휴관계를 맺음

Ø 이들은 미국과 유럽, 아시아 대륙에 걸친 산학연구기관이 제휴해 추진하는 국제적 연구조직인 'GPCR 컨소시엄'을 설립한다고

발표. GPCR 컨소시엄의 목적은 다양한 질환의 발병과 진전에 관여하는 G단백질연결수용체 (GPCR)의 입체구조를 총망라해 규

명하는 것

Ø 화합물 공급 등 컨소시엄 연구에 협력하는 동시에 컨소시엄이 밝히는 GPCR의 구조생물학적인 최신정보를 빠르게 신약연구에

활용함에 따라 암과 대사질환, 중추질환 등에 대한 신약개발로 연결지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

Ø 이 외에 삼차원 구조해석 등 주요 연구활동은 상하이기술대학 iHuman연구소, 중국과학원 상하이약물연구소, 미국 사우스캘리

포니아대 3개 연구기관이 담당할 계획

출처: 디지틀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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